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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특정전공 대학생들이 해당전공을 선택하기까지 전 학령기에 걸쳐 형성되는 진로발달과정의 특성 및
영향 요인을 조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커리어오그램을 사용하여 글로벌통상학과와 영문학과 대학생들이 초·
중·고·대학에 이르는 진로발달과정자료를 수집, 텍스트마이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과별 진로발달양상은 다
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발달시기별 진로목표에 영향을 주는 주요 맥락적 요소는 부모와 교사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교사의 경우 전 학령기 중 중학교 시기에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는 가정환경 및 친구와 함께
개인의 진로포부수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향후 진로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을 구성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빅데이터와 상담학 두 분야의 융합을 통한 학령기 진로지도 및 교육 분야
에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융복합 연구, 진로발달, 커리어오그램, 텍스트마이닝, 모형선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erform a convergence study for investigating main features 
and influencing factors in career development process, throughout the whole periods of education, that 
might influence their ultimate choice of majors. We collected data of career development process at 
the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 and college levels using career-o-grams, for the college students 
who majored in English Lang/Lit and Global Commerce, and we applied text mining techniques for 
qualitative data analysis. Two major factors influencing career goals were parents and teachers. In 
particular, teachers were most influential in the career decisions at the middle school level. Teachers, 
family situations, and peers showed a negative impact on career aspiration. The findings would serve 
as a guide for career consultants and education program develo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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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직업은 삶의 근간이라는 말이 있다. 프리드리히 니체
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직업이 단지 생계유지
를 위한 수단으로만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직업은 개인의 생활양식을 결정지으며, 사회에 자신을 표
현하는 수단이자, 자아를 실현하는 매개체이다. 이렇듯 
직업이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
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요인에 의해 그러한 선택
이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관심은 끊이지 않아왔다. 전 생
애를 걸쳐 개인이 진로와 관련된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이
해를 높이고,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을 ‘진로발달과정’이
라 한다. 그동안 이러한 진로발달과정에 능력 등 개인 내
적 특성과 직업이 지니는 사회적 지위와 같은 개인 외적 
특성이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1]. 하지
만 포스트모던 시기가 되면서, 그동안 간과되었던 환경적 
맥락이 개인 외적 특성에 추가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
기 시작하였다. 개인의 진로발달과정에 시대적 상황, 가
정환경, 사회적 인물과 주변인물 등이 많은 영향을 준다
는 것이다[2]. 이에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한 많은 연구들
이 수행되어 왔으나 연구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변인들 사
이의 관계를 다룬 실증연구들이 대부분으로 전 학령기를 
거쳐 형성되어온 진로발달과정을 포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왔다[3]. 환경적 맥락을 포착하는 도구들이 이미있지
만, 음성, 혹은 텍스트 등 다양한 매체로 구성되어 있다보
니 이를 연구에 활용하는데 상당한 난점이 존재했기 때
문이다. 

커리어오그램(Career-O-Gram) 역시 진로발달과정
에 환경적 맥락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개발된 도구이다
[2]. 연령에 따라 개인의 진로목표가 어떻게 변화하고, 시
기별 진로목표 형성이 어떠한 지지와 방해를 받으며, 개
인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떠한 진로관이 형성되는지를 포
착할 수 있는 도구이다. 때문에 개인의 진로발달과정을 
이해하고, 조력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으며, 많은 
데이터가 축적될 경우, 발달단계별, 국가별, 유사한 사회
문화권별 공통적인 진로발달상의 어려움을 포착하고, 조
력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어서 대량으로 데이터화하기 쉽지 
않아, 그 동안 진로상담분야의 연구에 활용되지 못해 왔
다. 그런데 최근 대량의 텍스트를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접근법이 등장해 커리어오그램을 활용한 학령기 진로발
달과정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었다. 바
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이다. 텍스트 마이닝은 비정형 데

이터 마이닝의 유형 중 하나로, 텍스트 자료에 대하여 자
연어 처리 기술과 문서 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패턴 또는 
관계를 추출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발견할 수 있다[4,5]. 

따라서 커리어오그램을 통하여 수집된 질적 자료들을 
텍스트 마이닝 방법으로 분석할 경우, 학령기를 아우르는 
기간을 거처 드러나는 진로발달과정상의 양상을 이 과정
에 영향을 주는 맥락적 요소들과의 관계를 조망함으로써 
추출해 낼 수 있으며, 진로발달과정동안 보여지는 패턴을 
발견해 낼 수 있다. 소수의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드러내
고자 한 기존의 질적 연구 분석방법은 실제 현상을 더 잘 
드러내는 장점을 지닌 반면, 일반화 가능성을 타협해야 
하는 한계를 지녀왔으나, 보다 다수로부터 수집한 질적 
자료를 사용할 수 있고, 이로부터 패턴이나 관계를 추출
해 낼 수 있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은 보다 질적 자료의 
양적 자료화에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기
존 양적 연구는 일반화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을 지니지
만, 주로 변인간 관계를 연구하면서, 척도를 사용해 왔는
데, 이는 연구대상이 실제로 인식하는 주관적 경험을 반
영한다기 보다, 연구자의 가설에 입각해 변인을 선택하
여, 이러한 가설에 맞추어 현상을 연구한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반면, 커리어오그램은 자기보고식 척도가 아니
다. 즉, 진로발달과정에서 각 시기별로 자신이 품었던 진
로목표가 무엇이었고, 그 진로를 선택하거나 포기하는데 
영향을 준 맥락적 요인들이 무엇이었는지를 개방형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개인의 주관적 실제에 대한 반영을 극
대화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개개인별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접목할 경우, 우리
나라 대학생 혹은 동일 전공자별 진로발달과정이 공통적
으로 어떤 경험들을 거치고,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패턴이
나 관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결과에 대한 일반화를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녀, 방법론적인 융합을 시
도해 볼 만한 유용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대학생은 발달단계상 구직준비라는 발달과업을 현안
으로 두고 있는 집단이다. 이들이 현재의 진로목표를 형
성하기까지 어떠한 진로발달과정을 경험했는지에 대해 
전 학령기를 아울러 살펴보는 것은 대학생 집단뿐 아니
라 학령기 전반에 걸쳐 필요한 조력의 시기, 내용 및 방
법을 모색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또한 진로발달과정이 
유사 전공군별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해 살펴보
는 것은 특정 분야에 진로흥미를 지닌 집단에게 필요한 
조력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며, 유사 분야별 진로발달과정을 이해하고 적절
한 조력 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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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현재의 진로

목표를 형성하기까지 전 학령기동안 이루어져온 진로발
달과정을 커리어오그램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
해서 국내 대학생들이 학령기 진로선호를 형성, 유지 혹
은 포기하는 데 맥락적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하며, 이러
한 진로발달과정이 특정 전공집단에서는 어떠한 경험으로 
나타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목표는 학령기 진로발달과정에서 어떠한 특
성을 보이는가?

둘째, 학령기 진로발달과정에서 어떠한 긍정적, 부정
적 맥락적 요소들이 작용하고, 그 양상은 어떠한가?

셋째, 학령기 진로발달과정에서 진로포부수준의 형성
에 어떠한 맥락적 요소들이 작용하는가? 

Fig. 1. Research Questions.

2. 이론적 배경

2.1 학령기 진로발달과정
진로발달이론은 개인의 직업선택을 발달적으로 조망

할 필요에 의해 1950년대 이후에 도입된 이론이다[6]. 
대표적인 진로발달이론가인 Super는 진로발달이 성장기
(0-14세), 탐색기(15-24세), 확립기(25-44세), 유지기
(44-65세), 쇠퇴기(65세-)의 다섯 단계를 거친다고 주장
하였다[7]. 또한 각 단계는 하위 단계를 거치는데, 성장기
는 환상단계(4-10세), 흥미단계(11-12세), 능력단계
(13-14세)로, 탐색기는 결정화 단계(15-17세), 구체화단
계(18-21세), 실행 단계(22-24세)로, 확립단계는 정착, 
공고화, 발전단계로, 유지단계는 보유, 갱신, 혁신 단계

로, 쇠퇴단계는 감속, 은퇴계획, 은퇴생활 단계로 세분화 
단계로 분류된다. 이 중 학령기에 해당하는 기간을 살펴
보면, 성장기 중 환상단계에서는 욕구에 따라 역할놀이 
등 상상과 환상을 경험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되며, 흥미단
계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장래희망이라고 생각하
게 되며, 능력단계에서는 능력을 중요시하기 시작하여 직
업을 얻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설명한다. 탐색단계 중 결정화 단계에 이르러서는 욕구, 
흥미, 능력, 가치, 현실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로에 대한 선호도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되며, 구체화 
단계에서는 그러한 선호 직업들 중 특정 직업으로 진로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게 되며, 실행 단계에서는 해당 직
업을 구하기 위해 실천에 옮기게 된다. 

Super는 진로발달단계별로 제시한 나이대 사람들의 
진로발달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러한 발달적 경향성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8]. 한편 
Gottfredson의 진로발달이론은 연령대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이 직업선택에 있어 무엇부터 포기하고, 무엇을 가
장 마지막에 타협하는지에 대해 조망하였다. 이를 제한타
협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상황의 심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은 있지만, 무엇인가 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대체로 흥미부
터 포기하고,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고, 성유형을 가장 포
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9]. 하지만 상이한 연구결과
들로 인해 이러한 가설은 지지되지 못하고 있다[10].   이
상의 진로발달이론을 종합해 보면, Super의 이론은 연령
대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은 진로의 영역에서 어떠한 발
달을 이루어가는지에 초점을, Gottfredson의 이론은 사
람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끝까지 타협할 
수 없는지에 관심을 둔 것을 알 수 있다[10]. 이러한 이론
들은 사람들의 진로발달과정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관점
을 제공해 주었으나, 진로발달과정을 오롯이 조망하는 데
에는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해당 이론들이 제안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져온 경험적 연구들의 결과가 
이 이론가들의 개념적 구분을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 
둘째, 해당 이론들을 다루기 위해 사용되어 온 연구방법
이 주로 개인의 심리적 변인들 위주로 분절되어 이루어
져, 삶의 전체적인 맥락을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지녀왔
다[11,12].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삶의 전체적
인 맥락 속에 개인의 심리적 변인과 사회적 변인들이 유
기적인 관련성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조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고, 이를 위해 구성주의적 관점에
서 진로발달과정을 조망하고자 하는 진로발달이론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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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었다[6]. 구성주의적 진로발달과정은 진로를 전생애
적으로 발달하는 과정으로 보는 기존의 진로발달이론에
서 확장한 이론이다. 대표적인 이론가인 Savikas는 사람
들의 진로발달과정을 보기 위해서는 그 과정 속에서 개
인 내부적인 맥락과 사회문화 및 환경적 맥락, 이들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포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10]. 이러한 구성주의 진로발달과정을 이해
하는 도구 중 하나가 커리어오그램이다.

2.2 커리어오그램
커리어오그램(Career-O-Gram)은 개인의 생애를 거

쳐 이루어진 진로발달과정을 조망하기 위해 Thongre와 
Feit가 고안한 도구이다[2]. 개인의 직업적 선호가 형성
되거나 유지 혹은 단념되는 진로발달과정상의 각 주요 
시점에 영향을 미친 개인 및 사회문화 및 환경적 맥락 요
소들과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직관적으로 조망할 수 있
도록 텍스트에 도형과 화살표라는 시각적 요소들이 첨가
되었다. 커리어오그램은 개인의 전생애에 걸쳐 직업적 선
호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왔고, 이에 영향을 주었다
고 당사자가 인식하는 여러 맥락적 요소 및 요소들간의 
상호작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유용한 질적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해왔다. 이
는 가령,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시기별로 형
성되었던 개인의 진로 선호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
적 요소들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고안하지 못했
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한점으로 인해 진로발달과정을 구
성주의적 관점에서 조망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주로 소수
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질적 분석하는 
방법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13]. 이러한 방법들은 진로발
달과정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인식을 극대화하여 
드러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 유사한 진로
선호를 지닌 사람들이 지니는 경험과 인식에 영향을 주
는 여러 맥락적 요소들로부터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하는 
절충점을 찾기에는 방법론상의 제한점이 있다. 하지만 커
리어오그램을 활용할 경우, 유사한 진로선호를 지닌 사람
들(가령, 특정 학과 학생들) 다수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시각적으로 도식화된 다이어그램 안에 자신의 진로
발달과정을 담을 수 있어, 양적인 속성이 가미된 질적 연
구를 시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2.3 학령기 진로발달과정에 관한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 학령기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

학교 시기를 의미한다. 이 시기를 연구에 따라 청소년기
라고 규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명명방식은 다양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라 명명하였다.  

앞서 2.1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학령기 진로발달과정
에 대한 연구방법은 주로 개인의 심리적 변인들 위주로 
분절되어 이루어져 왔다. 실제로 2007년부터 2017년간 
학령기 진로발달과정을 연구한 국내 연구 109편 중 103
편이 진로발달과정을 구성하는 여러 진로변인들을 사용
한 연구였고 질적 분석을 한 연구는 단 6편에 불과하였
다[14]. 진로발달과정에 대한 양적 연구들에서 사용한 관
련 변인들은 진로성숙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정체
감, 진로결정수준 등 매우 다양하며, 여기에 진로발달과
정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가령, 학업성취도, 낙관성, 부
모, 사회 등)까지 포함하면 변인의 수가 더욱 증가한다. 
학령기 진로발달과정에 대해 변인을 다루어 실시한 연구
들로, 학령기 학생들의 긍정적 자기귀인이 진로성숙도를 
예측한다는 연구[15], 도시 청소년의 사회정치적 장벽을 
확인하고 극복하는 능력이 직업명료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16], 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직업쪽으로 선택을 하
기 위해, 자신의 내적 고유성의 실현을 희생시키는 경향
성이 아동기부터 드러난다는 연구[17,18], 사회계층이 진
로발달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19,20], 사교육 투자비
용이 진로발달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21], 
아르바이트가 진로발달과정에 주는 영향에 대한 상반된 
결과들[22-24],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도가 진로발달과정
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25] 등이 있다. 

한편, 질적 연구는 입학사정관전형 출신 직장인 3명을 
대상으로 해당 입학전형 출신 직장인의 진로발달과정을 
탐구한 연구[26], 전과나 편입경험이 있는 5명의 대학생
을 대상으로 진로발달과정에서의 경험을 탐색한 연구
[11] 등 소수의 특정대상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진로발달과정을 설명
하는 변인들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으며, 변인이 주는 
영향력에 대한 결과가 상반된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사용해 온 질적 자료 분석방법은 질적 연
구가 추구하는 바에 매우 충실한 연구들로 이루어져 온 
장점이 있는 반면, 그로 인해 일반화를 추구할 수는 없다
는 방법론상의 한계점을 지닌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 사
용되어온 연구방법들로는 수많은 변인들 중에 개인의 진
로발달과정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망
에 어려움을 줄 뿐 아니라 자신의 진로선호를 형성, 유지 
혹은 포기를 하는데 영향을 받았던 요인이 무엇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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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당사자는 무엇이라고 인식하는지, 이러한 과정에 공
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이 있는지 혹은 유사한 진로선호를 
지닌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등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데 제한점을 지
니고 있어, 이러한 연구문제를 탐구할 수 있는 새로운 연
구방법의 고안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진로발달과정을 삶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개인
의 심리적 변인과 사회적 변인들이 유기적인 관련성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조망하고자 질적 연구 도구인 커리어오
그램을 사용하여 탐색하되,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융합하
여 질적 연구 자료로부터 양적인 속성을 절충하여 국내 
학령기 진로발달과정에서 드러나는 공통적인 요소들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사한 진로선호를 지닌 사람들
의 진로발달과정에서 차별점이 드러나는지를 탐색해 보
고자 하였다.

3. 연구 방법

3.1 자료 수집 및 변수 설명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수도권 A대학의 영어영문학과

와 글로벌통상 전공 신입생이다. 참여자들은 진로탐색 프
로그램의 일환으로 커리어오그램을 실시하였고, 연구참
여에 동의한 84명(영어영문학 35명, 글로벌통상 40명, 
미표기 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커리어오그램 질문지는 ‘현재 시점의 진로목표’를 적
고 소급해서 ‘발달시기별 진로목표’, 진로목표에 영향을 
준 ‘맥락적 요소’, 진로목표에 대한 개인의 ‘진로관’으로 
구성된다.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학
령기에 희망했던 장래의 직업명을 적고, 해당 진로목표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맥락적 
요소 즉, 당시에 개인이 처한 외부 환경적 상황, 내적 특
성, 그리고 개인에게 영향을 준 인물을 작성하며,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개인에게 형성된 직업에 대한 관점을 작
성하도록 하였다. 

3.2 전처리 방법 
자료는 텍스트로 이루어져, 분석 전에 다음과 같은 전

처리 과정을 거쳤다. 구두점, 기호, 숫자, 불용어 및 기타 
출현 빈도가 높지만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
어들(직업, 희망, 생각, 중시, 걱정 등)은 사전에 제거하였
다. 또한 오타를 수정하고, ‘발달시기별 진로목표’인 직업
명이나 진로목표에 영향을 준 ‘맥락적 요소’의 명칭이 유

사한 경우 하나의 용어로 통일하였다. 예를 들어 무역가, 
무역관, 무역중계사, 무역전문가, 무역인 등은 "무역사"
로, 선생님, 교사, 샘 등은 "교사"로, 부모님, 엄마, 아빠, 
아버지등은 "부모"로 통일하였다. 또한 응답이 모호한 경
우, 주요 키워드를 사용하여 "막연함", "흥미자각단계", "
목표상실" 등의 용어로 변환하였다. 반면에 각 응답자는 
한 질의에 대하여 여러 개의 응답 기술이 가능하였는데, 
복수 응답인 경우 이를 분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진로목표에 영향을 준 ‘맥락적 요소’의 경우, 응답에 
들어있는 주요 키워드를 이용하여 다음의 용어로 통일하
여 분류하였다: "사회적상황", "가정상황", "학교", "교외
활동", "주변인물", "개인특질", "대중매체", "인식미형성
". 이 항목 역시, 복수 응답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한 응
답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역시 여러 개일 수 있다.  

또한 발달시기별 개인의 ‘진로관’은, 응답의 주요 키워
드로부터 응답자의 성향을 살펴보고, 진로관 관련 선행연
구인 박용호와 박소연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분류기준인 
"행복추구형", "현실직시형", "성장지향형"을 차용하였다
[3]. 또한 본 연구에서 진로관이 미형성된 사례들이 발견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례는 "인식미형성"으로 분류하였
다. "행복추구형"은 직업을 행복 추구 및 꿈을 실현하는 
기회로 인식하며, "현실직시형"은 직업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도구적 수단을 얻는 통로로 이해하고, "성장 지향
형"은 직업을 자신의 인생에 대한 투자나 성장의 기회 제
공의 통로 등으로 이해하는 유형이다[3]. 역시 복수 응답
이 가능하여, 한 응답자가 여러 성향으로 분류될 수 있다.

3.3 분석 방법 
각 응답자의 ‘발달시기별 진로목표’인 희망 직업에 대

한 연봉 수준 및 직업 분류를 파악하기 위하여, 진로정보
망 커리어넷(career.go.kr)을 활용하였다. 커리어넷의 직
업에 관한 기술을 참조하여 가장 유사한 직업을 선택한 
후, 해당 직업의 연봉 및 직업 분류를 확인하였다. 특히 
직업 분류는 각 직업에서의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
식, 능력, 기질 등을 중심으로 전체 직업을 구분한 것으
로, 경영분야 숙련직, 경영분야 전문직, 공학분야 전문직, 
과학분야 전문직, 농업천연자원분야, 서비스 숙련직, 서
비스 전문직, 소비자경제분야, 언론문학분야, 예술분야 
숙련직, 예술분야 전문직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일
부 막연한 응답에 대해서는 연봉 산정이 어려워 연봉 비
교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응답들에는 "막연함", 
"즐거움 추구", "행복 추구", "멋짐 추구", "부유함", "사업
가"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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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학과별(영어영문학과, 글로벌
통상학과) 또는 ‘발달시기별(초등, 중등, 고등학교) 진로
목표’인 희망직업의 연봉과 직업 분류를 살펴보고 그 패
턴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많이 선택된 희망직업과 시
기와 상관없이 계속 등장하는 희망직업을 살펴봄으로써, 
개인의 학령기 희망직업 선호도와 변화를 파악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발달시기별 희망직업 선택에 있어서 긍
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 ‘맥락적 요소’들을 살펴보
고, 이를 시각화하여 그 패턴을 찾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진로포부수준 형성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
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진로포
부수준을 사회적 지위의 수준으로 간주하고, 이를 연봉수
준으로 치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각 참여자에 대해 여
러 시기에 걸친 응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
여 혼합모형(mixed effects model)을 검토하였다. 혼합
모형은 임의효과와 고정효과를 모두 포함하는 모형으로, 
각 참여자의 고유한 속성이 임의효과에 반영된다. 이 때 
각 응답자들은 모집단으로부터의 샘플로 간주되고 전반
적인 분산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27]. 독립적인 외생
변수가 희망직업의 연봉에 미치는 영향은 고정효과로서 
검토된다. 혼합모형의 결과를 일반선형모형(general 
linear model)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개인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검토하는 독립변수의 개수가 많아 먼저 단변량분석
(univariate analysis)을 실시하며, 과대적합(overfitting) 
문제를 줄이기 위해 모형선택의 과정을 거쳐 최종 모형을 
제시한다. 모형선택 방법으로는 Lasso(least absolute 
shrinkage and selection operator)를 사용하고 있다. 
Lasso는 회귀 계수들에 L1-제약을 주어 계수 추정치들
의 크기를 축소(shrinkage) 시키는 동시에 변수선택도 
할 수 있는 추정 방법이다[28,29]. 단 변수선택과 계수추
정 이후, 통계적 추론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4. 연구 결과

4.1 발달시기별 진로목표의 특성
학과별 발달시기에 따른 진로목표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학과별, 발달시기별 희망직업의 연봉 차이를 살펴
보았다. 두 학과(영어영문학과, 글로벌통상학과)와 네 시
기(P1: 초등학생, P2: 중학생, P3: 고등학생, P4: 대학생)
에 걸쳐 선택된 희망직업의 분포를 Fig.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학과 모두 초등학생 시기에 선택한 희망직업의 

연봉이 더 큰 분산을 나타내고 있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연봉에 구애받지 않고 저연봉에서 고연봉까지 비교적 다
양한 연봉의 직업이 선택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러다가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면, 희망직업의 연봉의 분
산은 크게 줄어든다. 한편 통상학과는 영어영문학과보다 
고소득 희망직업이 많이 선택되고 있다. 모든 시기
(P1-P4)에서 통상학과 학생들이 선택한 희망직업의 평
균연봉이 영어영문학과보다 높았다. 

Fig. 2. Annual salary of future dream jobs. 
Salary is expressed in 10,000 wons.

진로목표 즉, 희망직업의 직업군(진로정보망 커리어넷
의 직업 분류 기준)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두 학과 모
두 전문직을 선호하고 숙련직을 비선호하는 경향을 보였
다. 영어영문학과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시기에는 예
술분야 전문직(P1: 37.5%, P2: 20.7%), 서비스 전문직
(P1: 25.0%, P2: 51.7%)군의 희망직업을 많이 선택하나, 
대학생이 되면 비교적 다양한 업종의 직업군(기타: 
35.0%, 예술분야 전문직: 15.0%)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학과 특성상, 특정 직업군 대신 다양한 직업군을 
유연성 있게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글로벌통상
학과의 경우, 초등학생 때에는 서비스 전문직(37.5%)과 
예술분야 전문직(25.0%)군의 희망직업을 선택하지만, 중
학생이 되면서부터 경영분야 전문직을 가장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어린 시절부터 희망커리어에 대한 강한 
선호가 있었으며, 이러한 선호는 대학 진학 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다. 글로벌통상학과의 시기별 경영분야 전문직
을 선택한 비율은 초등학생 시절 12.5%, 중학생 시절 
32.5%, 고등학생 시절 45.2%, 대학생 시절 52.5%이다.

발달시기별 희망직업의 선호도를 확인하기 위해, 학과
별 상위 5개의 희망직업을 보면, 초등학생 시절에 제일 
선호되는 직업은 교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Fig. 3 참고). 
영어영문학과의 경우,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교사에 대
한 선호가 유지되는 패턴을 보였으나, 대학 진학 후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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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op 5 dream jobs by major

인, 마케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변화를 보였다. 또한 진
로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막연한 상태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내 직업시장의 현실을 반
영하는 것으로, 기초학문을 전공으로 하는 학과의 경우, 
직업시장과의 진로의 연계성이 모호해 학생들이 어려움
을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학 또는 학과 
차원에서 이들을 조력하는 취업 진로 지도 및 상담이 필
요하다. 반면 글로벌 통상학과의 경우, 중학교 때부터 진
로목표가 경영분야 전문직 쪽으로 수렴하고 유지되는 경
향을 보였다. 경영분야 전문직 관련의 희망직업(CEO, 외
교관, 무역사, 무역업, 관세사 등) 선택 비율이 높게 나타
났으며, 대학 진학 후에도 이 분야에 대한 뚜렷한 선호를 
나타냈다.

진로목표가 발달시기 전체에 걸쳐 얼마나 일관된 경향
을 띠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희망직업에 관한 발달시기 
간 응답의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초등학교 시절(P1)의 희
망직업이 중학교 시절(P2)의 희망직업과 동일한 비율은 
6.8%, 중학교 시절(P2)의 희망직업이 고등학교 시절(P3)
의 희망직업과 동일한 비율은 8.3%, 고등학교 시절(P3)
의 희망직업이 대학교 시절(P4)의 희망직업과 동일한 비
율은 53.5%인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희망직
업에 대한 일관성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단 P4의 시점
이 갓 대학에 진학하여 전공을 선택한 1, 2학년생임을 감
안하면, 약 절반 정도의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이 자신의 
진로목표와 일치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학 
진학대학 진학 이후 희망직업을 변경한 학생들도 전공생
의 절반 정도나 된다는 것을 볼 때, 이에 대한 후속 탐색
이 필요하다. 변경한 학생들 중 35%가 동일하거나 비슷
한 업종을 희망직업으로 선택한 반면, 45%는 희망직업의 
업종 자체를 변경하였다. 더욱이 학생들의 20% 가량은 
구체적인 희망직업을 제시하지 못하고 "막연함"이라는 
응답을 하여, 대학 진학 후 오히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대학과 학과에
서 학생들이 이러한 상황이 된 이유를 파악하여 적절한 
진로지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4.2 진로목표에 미친 긍정, 부정적인 맥락적 요소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발달시기별로 진로목표 즉, 희

망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 ‘맥락적 요소’를 살펴보기 위하여 인물·요인들을 확인
하였다. Fig. 4는 학과별, 시기별로 주요 긍정적, 부정적
인 맥락적 요소를 나타내고 있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두 
학과 학생 모두 주로 부모와 교사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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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ain positive and negative influences in deciding on future dream careers

나타난다. 단, 부모와 교사는 긍정적으로뿐 아니라 부정
적으로도 영향력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 즉 부모와 교사
가 초등학생의 희망직업 선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 시기에도 교사와 부모의 영향이 
모두 크게 나타났지만, 초등학교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사의 영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영어영문학
과의 경우, 교사가 희망직업 선택에 긍정적이라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초등 시절 16.1%에서 중등 시절 20.0%로 
상승하였으며, 부정적이라 응답한 학생의 비율도 초등 
18.2%에서 중등 35.7%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고등학교 
진학 후, 진로 선택에 있어 부모의 영향은 여전히 크지만 
교사의 영향은 다시 줄어들었다. 그 외 대중매체, 유명인
사는 긍정적인 영향을, 금전적인 욕구, 학업성적은 부정
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가족, 친척, 친구, 나(자신)은 긍정
적으로 뿐 아니라 부정적으로도 영향을 주어 복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직업
선호지수(job preference index)를 정의하였다. 직업선
호지수는 각 인물(요소)이 해당 희망직업 선택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횟수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횟수를 뺀 값으로, 부호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 것이며, 절대값이 클수록 영향력이 크다
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요리사"를 희망직업으로 선택
함에 있어서, 부모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이 
부정적인 영향보다 많다면 지수는 양수로, 반대이면 음수
로 계산되어진다. 반면, 긍정, 부정 횟수가 동일하면 직업

선호지수는 0으로 중립으로 평가된다. 
각 인물(요소)의 직업선호도를 Fig. 5와 Fig. 6에서 확

인할 수 있다. Fig. 5는 영어영문학과, Fig. 6은 글로벌 
통상학과의 시기별 희망직업과 긍정, 부정적 인물(요소)
를 연결시킨 네트워크이다. 노드는 희망직업 또는 인물
(요소)을 나타낸다. 희망직업의 연봉은 5000만원 이상의 
경우 A로, 4000 이상 5000만원 미만이면 B로, 3000 이
상 4000만원 미만이면 C로, 3000만원 미만이면 D로 분
류하여, 희망직업을 나타내는 노드의 크기를 달리하였다. 
희망직업을 나타내는 노드의 색깔 역시 직업군에 따라 
다르게 표시하고 있다. 반면 각 노드를 이어주는 선들은 
직업선호지수의 부호에 따라 파란색(+), 빨간색(-), 초록
색(0)으로 표시하였다.

각 네트워크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요소)을 찾고자 중
심도(centrality degree)를 정의하여 계산하였다. 먼저 
각 인물(요소)을 나타내는 노드에 연결된 선의 개수를 계
산하는데, 이는 해당 인물(요소)이 몇 개의 희망직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 희망직업을 나타
내는 노드의 총 개수로 나눈 것을 중심도로 정의하고 있
다. 영어영문학과의 경우, 초등학교 시기의 중심도가 
0.588로 나타났는데, 이는 희망직업의 58.8%가 긍정적
이든 부정적이든 부모의 영향을 받았다는 의미이다. 글로
벌통상학과의 경우, 초등학교 시기의 중심도는 0.679로 
역시 부모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시기,  
영어영문학과의 중심도는 0.588, 글로벌통상학과의 중심
도는 0.720로, 여전히 부모의 영향력이 높았다.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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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P2: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P3: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Fig. 5. Positive and negative factors influencing career goals for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Blue, red, and 
green lines represent positive, negative, and neutral influences, respectively.

시기에는 58.3%(영어영문), 73.7%(글로벌통상)의 희망
직업의 선택이 부모와 관련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 인물이 개인의 진로목표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주요 인물이 희망직업에 주는 영향을 살
펴본 결과, 부모는 디자이너, 요리사(이상 영어영문), 가
수, 무역업(이상 글로벌통상) 등의 진로목표형성에 부정
적 영향력이 컸으며, 외교관, 화가, 공무원, 피아니스트, 
교사(이상 영어영문), 또는 관세사, 사업가, 무역사, 외교
관, 의사, 통역사 (이상 글로벌통상) 등의 진로목표형성에 
긍정적 영향이 컸다. 전반적으로 경영분야 전문직을 선택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교사

는 피아니스트, 의사, 마케터(이상 영어영문), 통역사, 변
호사, 과학자, 관세사(이상 글로벌통상)의 선택에 부정적
인 영향을, 교사, 해외근무, 프로게이머 (이상 영어영문), 
교사, 언론인, 펀드매니저, 무역사, 승무원(이상 글로벌통
상)의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교사는 학생
들이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 반면, 과학분야 전문직을 선택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진로 상담시 전
문직 혹은 고액 연봉의 직업 선택에 부정적인 견해가 영
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 절에
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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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Global Commerce

P2: Global Commerce

P3: Global Commerce

     

Fig. 6. Positive and negative factors influencing career goals for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Blue, red, and 
green lines represent positive, negative, and neutral influences, respectively.

4.3 진로포부수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인의 진로포부수준형성 즉, 직업에 대한 포부수준이 

형성되는데 어떤 요소들이 높은 영향력을 보이는지를 확
인하기 위해, 이들 요소들이 개인의 진로목표의 사회적 
지위 즉, 희망직업의 연봉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설명변수는 발달시기, 맥락적 요소 중 주요 
인물의 직업선호지수, 맥락적 요소 중 시대 및 자신의 상
황, 개인의 진로관 등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3.2
절에서 기술하였듯이, 시대 및 자신의 상황은 응답의 키
워드에 따라 여러 요인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었는데, 복수 

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개의 희망직업에 대해서 여
러 요인이 매치될 수 있다. 따라서 가변수(dummy 
variables) 간의 선형종속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카테고리의 개수만큼 가변수를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
어, 시대 및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사회적상황"이 언급
된 경우 해당 가변수는 1의 값을 언급되지 않은 경우 0
의 값을 가진다. 개인의 진로관 역시 복수 응답이 가능하
므로 응답자의 성향을 나타내는 카테고리의 개수만큼 가
변수를 정의하고 있다.

단변량분석(univariate analysis)의 결과가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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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시되어 있다. 임의효과(random effects)를 포함한 
혼합모형(mixed effects model)과 일반선형모형
(general linear model)의 결과가 비슷하여 개인의 고
유한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 차이는 희
망직업의 연봉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글로벌통상학
과 학생들이 선택한 희망직업이 영어영문학과의 학생들 
경우보다 평균적으로 820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
학교, 고등학교 시기 희망직업은 초등학생 시기의 희망직
업보다 연봉이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직업선호지수의 경우, 부모와 나(자신)는 높은 연봉의 선
택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교사와 친구는 높은 
연봉의 선택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의 경우 부정적인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는데, 본 연구에서 분석기준으로 사용한 커리어넷 직업분
류에 따르면 고액 연봉의 직종들은 전문직군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이러한 고액 연봉 직종들을 진
로목표로 정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교사와 
친구로 확인이 되었다. 보통 교사들이 학생의 진로진학 
문제로 상담을 할 때, 해당 진로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지표(성적표나 수행결과물)를 기준으로 상담받는 학
생의 현재 성적이나 수행결과를 진단하여 진로방향을 잡
아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제시받은 수치들과 정보들이 
학생으로 하여금 해당 진로목표를 유지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사회적상황과 개인특질은 높은 연봉의 직업을 
선택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가정상황, 학교
(성적 포함), 대중매체, 주변인물, 교외활동은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의 직업을 선택하도록 영향을 주었다. 개인의 
직업관 즉, 직업에 대한 인식에 따라 행복추구형, 현실직
시형, 성장지향형으로 응답자들을 분류하였을 때, 행복추
구형과 성장지향형 그룹은 낮은 연봉의 직업을 선택하는 
반면, 현실직시형은 비교적 고연봉의 희망직업을 선택하
고 있었다. 그 중에서 행복추구형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설명변수를 포함한 모형보다 변수선택의 과정을 
거쳐 좀더 단순하고 간결한 모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
는 잠재적인 다중공선성 문제를 줄이고, 분석 자료의 자
유도를 높여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할 것이다. 
개인의 고유한 효과가 크지 않아, 이후 분석에서는 일반
선형모형을 가정하였다. 

Lasso 변수선택 방법을 이용하여 최종 선택된 모형이 
Table 2에 제시되었다. 최종 모형은 총 5개의 변수를 포
함하고 있다. 글로벌통상학과 학생들은 영문학과보다 연

봉이 높은 희망직업을 선택하고 있으며, 직업관 중 현실
직시형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희망직업을 선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에 교사의 지도와 가정환경은 높은 연
봉의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행복추구형은 낮
은 연봉의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
는 단변량분석과 일치하나, Lasso의 추정된 회귀계수 값
이 축소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Response: annual salary 
(in 10,000 wons) Estimates P-values

Major Global Commerce 821.2
(821.2)

0.01
(0.01)

Time
Points

P2 12.5
(13.8)

0.97
(0.97)

P3 17.6 
(17.8)

0.96 
(0.96)

Job Preference 
Index

Parents 100.2 
(101.4)

0.67
(0.66)

Teachers -494.1
(-484.4)

0.09
(0.10)

Friends -520.7
(-500.2)

0.22
(0.24)  

Myself 426.3
(431.2)

0.39
(0.38)

Environmental 
Factors

Social Situation 342.6
(342.6)

0.48
(0.48) 

Family Situation -727.1
(-721.9)  

0.17
(0.18)  

School -96.3
(-96.3)

0.76
(0.76)

Extracurricular 
Activities

-256.7
(-256.7) 

0.50
(0.50)

Other People -394.5 
(-394.5)  

0.24
(0.24) 

Personal 
Characteristics 

273.7
(273.7) 

0.38
(0.38)

Mass Media -81.9
(-81.9)

0.87 
(0.87) 

Career Perception 

Growth
Oriented

-103.7
(-102.4)

0.76
(0.76)  

Happiness
Oriented

-714.1
(-713.9)

0.03
(0.03)

Reality
Oriented

508.5
(508.4)

0.12
(0.12)

Numbers without parentheses indicate fixed-effect coefficient estimates 
and p-values of mixed effects model, whereas numbers in parentheses 
are associated with general linear model without random effects.

Table 1. Results of univariate analysis. The baselines 
are English Lang/Lit(major) and P1(time points).

Estimates

Major: Global Commerce  493.8

Job Preference Index: Teachers -305.9

Environmental Factors: Family  -85.1

Career Perception: Happiness-Oriented  -28.0

Career Perception: Reality-Oriented  183.3

Table 2. The final model using Lasso.
The baseline is English Lang/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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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특정전공 대학생들이 해당전공을 선택하기
까지 전 학령기에 걸쳐 어떠한 진로발달과정이 있었고, 
어떠한 진로목표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탐색함으
로써 전 학령기를 걸쳐 이루어지는 진로발달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진로상담의 시사점을 얻는데 목
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 학령기 진로발달과정
을 다각도로 조망할 수 있는 질적 도구인 커리어오그램
을 사용하여 글로벌통상학과와 영문학과 대학생들이 초·
중·고·대학에 이르는 진로발달과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텍스트마이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진로목표가 학령기 진로발달과정에서 어떠한 특
성을 보이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두 학과 학생 모두 선호하는 진로목표의 
직업군이 전문직으로 나타났으며, 숙련직을 비선호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둘째, 발달시기별로, 두 학과 학생 모
두 초등학교 시기에는 교사를 선호하였으나 국제통상학
과 학생들은 중학교 시기 진로목표가 경영분야로 변경되
었고, 이후 대학 시기까지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영어영문학과 학생들은 초·중·고등학교 시기까지 교사에 
대한 선호가 유지되다가 대학에 와서 목표가 다양하게 
분산되며, 막연함을 호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과별 양
상은 다르게 나타났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시기 교사
라는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은 홍준의의 연구결과와도 일
맥상통한다[30]. 그의 연구에서 중학생들이 가장 선호하
는 직업이 교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30]. 한편, 국제통
상학과가 일찍이 학과전공과 유사 분야로 진로목표를 형
성한 점은 특이할 만한 사항이다. 중학교 시기부터 관련 
분야로 진로발달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중학교 이전 시기
에 이루어지는 진로지도가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교육과정에서는 특히 중학교 시기를 강조하고 있는
데, 나아가 유·초등학교 단계에서도 학생들이 다양한 진
로경험과 탐색활동을 통해 진로발달을 이루어나갈 수 있
도록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진로포부 즉, 개인이 선호하는 진로목표가 지닌 사회적 
지위와 관련하여, 두 학과 학생 모두 초등학교 시기가 고
등학교 및 대학시기보다 희망직업의 연봉 분산이 크게 
나타났다. 즉, 저연령의 경우 진로포부수준에 대한 인식
이 미발달되다가, 연령이 증가하면서 인식이 형성되어가
는 진로발달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31]. 한편, 학과별 
비교시 국제통상학과가 영어영문학과 학생보다 희망직업

의 평균 연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진로포부가 더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진로발달과정에서 
확인되는 학과별 상이한 양상은 향후 전공별, 성별, 사회
경제적 지위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진로발달과정을 살펴
볼 필요를 시사한다. 넷째, 연령이 증가할수록 진로발달
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직업의 선택지의 
수렴 경향성을 살펴보고자 발달시기간 진로목표 즉, 희망
직업에 대한 응답의 일관성을 확인한 결과, 연령대가 증
가할수록 희망직업에 대한 일관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
인했다. 다만 대학진학 이후 희망직업이 변경된 비중도 
전공별 약 절반 정도의 높은 비중이라는 점을 볼 때, 이
들의 특성을 고찰하여 적절한 진로지도방안을 제공해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학령기 진로발달과정에서 진로목표에 어떠
한 긍정적, 부정적 맥락적 요소들이 작용하고 어떠한 양
상을 띠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첫째, 발달시기별로 
진로목표에 영향을 주는 맥락적 요소 즉, 발달시기별로 
희망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력이 
큰 맥락적 요소는 부모라는 인물이었다. 긍정적이든 부정
적이든 부모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달시기별로 맥락적 요소가 진로목표형성에 미치는 영
향력의 정도를 알아본 결과, 부모의 영향력은 초·중·고등
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두 크게 나타났지만, 교사의 영향력
은 초등학교보다 중학교 시기에 커졌다가 고등학교 시기
에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령기 중 중학교 
시기에 교사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이렇듯 개방형으로 질문한 결과, 자신의 진로목
표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부모와 교사로 나타났다
는 본 연구의 결과는 지금까지 여러 연구들로부터 수많
은 진로발달관련 변인들이 언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진로목표를 실현하는데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
는 변인은 부모와 교사라는 매개자임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역량을 
육성하는 방법도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부모 이외의 존재
나 요소들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매개자가 교사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만큼 학생들의 진로역량육성을 위해 학교 
교육을 활용하는 방안이 매우 필요하다. 유사 직업 희망
자들별 진로탐색 심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거나, 희망 진
로군별로 묶되 함께 진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직업세계
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함양시켜줄 필요가 있다. 셋째, 맥
락적 요소가 진로목표형성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 결과, 영어영문학과의 경우, 부모가 전
반적으로 공무원 계통의 직업을 선택하는데 긍정적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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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통상학과의 경우, 부
모가 전반적으로 경영분야 전문직을 선택하는 데 긍정적
인 영향을, 교사는 전문직 혹은 고액 연봉의 직업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이는 교
사가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일부러 낙담시킨다기 보다는 
교사가 진로진학상담을 실시 할 때 통상적으로 성적표 
등을 통해 드러나는 학생에 대한 역량지표와 학생이 희
망하는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내야 할 역량수
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
다. 교사로부터 객관적으로 수치화된 정보를 제공받음으
로써 학생이 자신의 역량을 객관화할 수 있게 되고, 이러
한 과정에서 진로목표를 타협하게된 것일 수 있다. 이러
한 추측은 학령기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 평가를 정확히 
가늠하지 못한다는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들로 뒷받침될 
수 있다[32-34].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자면, 교사가 학생에게 제공해 준 객관적
인 정보를 학생이 낙담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인지, 
아니면 교사의 전달방식이 고안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향후 구체적인 
교사-학생 간 진학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전달 
및 교환 방식을 연구하여 학생의 진로발달을 돕는 진로
지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령기 진로발달과정에서 진로포부수준
의 형성에 어떠한 맥락적 요소들이 작용하는지를 살펴보
고자, 모든 변인들을 투입하여 직업선호지수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진로포부수준 즉, 희망직업의 연봉에 학과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글로벌통상학과가 영어영문학 전
공 학생보다 희망직업의 연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진로포부수준형성 즉, 높은 연봉의 선택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는 부모, 본인, 본인의 개인적 특
질, 사회적 상황, 직업관 중 현실직시형 직업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높은 연봉의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
는 요소로는 교사, 친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
으로 낮은 연봉의 직업을 선택하도록 영향을 주는 요소
는 가정상황, 학교성적을 포함한 학교맥락, 대중매체, 주
변인물, 교외활동, 행복추구형 직업관과 성장지향형 직업
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Lasso 모델로 분석한 경우
에도, 글로벌통상학과가 영문학과보다 희망직업의 연봉
이 높게 나타났고, 현실직시형 직업관이 상대적으로 희망
직업의 연봉이 높은 진로목표를 선택하게 한 반면, 교사
와 가정환경은 높은 연봉 직업을 선택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행복추구형 직업관은 낮은 연봉의 직업을 선택하
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가정환경으

로 인한 요소가 자칫 진로포부형성에 미칠 부정적인 영
향력을 학교교육과 사회제도를 통해 상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 친구도 부정적인 작용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대상과의 실제 상호
작용시 발생하는 심리내적인 경험들을 탐색하는 연구들
을 통해, 진로지도의 시사점을 얻을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특정 대학의 글로벌통상학과와 영어영문학
과 학생에 국한하여 자료를 조사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점을 지닌다. 향후, 다양한 국가와 전
공, 다양한 연령대별 진로발달과정을 탐색할 필요가 있겠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전 학령기를 거쳐 형성
되어온 진로발달과정을 포착하기에는 방법론적 한계를 
지녀왔던 지금까지의 실증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
해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접근법을 활용한 첫 시도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이를 통해 기존의 진로발달이론에서 제안
한 연령별 진로발달상의 특징을 질적 자료를 통해 확인
하였고, 나아가 이러한 변화양상에 대한 전공별 조망을 
시도함으로써 진로발달과정을 조망하는 새로운 관점을 
추가하였다. 또한 방법론상으로 본 연구는 진로상담분야
를 연구하는 데 새로운 과학적 연구방법을 도입하고 활
성화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국내 대학생들 및 특정전공생
의 진로가 발달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적
절한 진로지도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한다는 데 의의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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